
<이번주전례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53,10-11
# 화답송 시편33(324-5.18-19.

20과 22(◎ 22참조)
◎주님, 저희가당신계바라는그대로
자애를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 4,14-16

# 복음환호송 마르 10,45 참조

○ 사람의아들은섬기러왔고, 많은
이들의몸값으로자기목숨을바치러
왔다.
# 복음 마르코 10,35-45
<사람의아들은많은이들의몸값으로
자기목숨을바치러왔다.>

주간전례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말씀

월요일 10/18/21
화요일 10/19/21
수요일 10/20/21
목요일 10/21/21
금요일 10/22/21
토요일 10/23/21
일요일 10/24/21

루카 10,1-9
루카 12,35-38
루카 12,39-48
루카 12,49-53
루카 12,54-59
루카 13,1-9
마르코 10,46ㄴ-52

사도바오로티모테오 2서 4,10-17ㄴ
사도바오로의로마서 5,12-21
사도바오로의로마서 6,12-18
사도바오로의로마서 6,19-23
사도바오로의로마서 7,18-25ㄱ
사도바오로의로마서 8,1-11
예레미야서 31,7-9
히브리서 5,1-6

2021년
10월 17일

연중
제 29주일

<묵주기도의어머니>
바르톨로메오에스테반무릴요, 1650년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생미사 - 봉헌자

• 故김진철(요한) 장례미사에도움주신모든교우분들
- 故김진철(요한) 유가족

• 김선정(세실리아) - 김순옥(율리아), 
김삼식(베드로) 가족
• 김태현 - 김삼식(베드로) 가족
•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희(아우델리아) - 가족
• 박화성(헬레나) - 이대우(베드로)가족
• 이순영(라파엘라) - 이대우(베드로)가족
• 김폴 - 김종화(아가다)
• 허기욱(바오로), 허정자(데레사)  - 이순재(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 이순재(마리아)
• 송대건(앤드류) - 가족
• 우리본당교우들 - 황덕삼(가브리엘), 
황현주(데레사) 가족

교무금납부안내

박락준(10) 백원선(7-9) 손홍구(10-12)
황덕삼(9-10) 이숙희(1-12) 김순옥(9-11)  

합계: $1,290

주일헌금납부안내

주일미사참여 140명 합계: $1,724

공지사항

# 묵주기도성월을맞아 10월한달간매주일미사전
11시에묵주기도를다같이바칩니다.
- 10월 17일: 사랑하올어머니
- 10월 24일: 일치의모후
- 10월 31일: 영원한도움의성모

<마르코복음> 10,35-45
그때에제베대오의두아들야고보와요한이예수님께다가와, “스승님, 저희가스승님께청하는대로저희에게해
주시기를바랍니다.” 하고말하였다. 예수님께서그들에게 “내가너희에게무엇을해주기를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영광을받으실때에저희를하나는스승님오른쪽에, 하나는왼쪽에앉게해
주십시오.” 하고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그들에게 “너희는너희가무엇을청하는지알지도못한다. 내가마시는
잔을너희가마실수있으며, 내가받는세례를너희가받을수있느냐?” 하고물으셨다. 그들이 “할수있습니다.” 
하고대답하자, 예수님께서그들에게말씀하셨다. “내가마시는잔을너희도마시고, 내가받는세례를너희도받을
것이다. 그러나내오른쪽이나왼쪽에앉는것은내가허락할일이아니라, 정해진이들에게돌아가는것이다.” 다른
열제자가이말을듣고야고보와요한을불쾌하게여기기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그들을가까이불러이르셨다. 
“너희도알다시피다른민족들의통치자라는자들은백성위에군림하고, 고관들은백성에게세도를부린다. 그러나
너희는그래서는안된다. 너희가운데에서높은사람이되려는이는너희를섬기는사람이되어야한다. 또한너희
가운데에서첫째가되려는이는모든이의종이되어야한다. 사실사람의아들은섬김을받으러온것이아니라
섬기러왔고, 또많은이들의몸값으로자기목숨을바치러왔다.”
주님의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신 앙 상 식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규 -안현정(소화데레사)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민병애(마리아막달레나) - 민규란(엘리사벳)
• 김경아(미카엘라) - 가족
• 한경애(유리안나) - 가족

# 코로나관련마스크및사회적거리두기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참례시사회적거리두기를
원하시는신자분들께서는제대왼편(성가대맞은
편)에앉으시면됩니다.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진료및영성상담
- 일시및장소: 매주일미사후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의료및영성관련상담이필요하신
분들께서는미사후친교실로방문하시면됩니다.

# 성모회피정
- 일시및장소: 10월 17일 (주일) 미사후친교실

# 성모회고추가루예약판매
- 주문마감: 10월 24일 (주일)
- 원산지: 테네시농장고추가루 (갤런백사이즈)
- 고추가루 $25 - 고운고추가루 $30
- 매운고추가루 $30 - 유기농고추가루 $60

라디오미사 (주파수 FM 100.1MHz)

라디오방송미사에참여하실분은성당옆큰
주차장의지정된지역에주차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미사를 청취하시면됩니다. 미사후
기다리시면신부님께서직접차량을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해주십니다.

# 모든성인대축일미사안내
- 일시및장소: 11월 1일(월) 오전 9시, 성당 (영어)

# 전례회의
- 일시및장소: 10월 24일(주일) 미사후친교실

# 위령의날통합미사안내
- 일시및장소: 11월 2일(화) 저녁 7시성당 (한/영)
- 미사봉헌을원하시는분들은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주일학교, 유스그룹초청강연
- 일시및장소: 10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5분 – 11시 10분, 친교실
- 주제: My Faith Story – how I continue my faith in 

college and any advice to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 강연자 : Cecilia Kim (Outreach & Communications 
Chair at Princeton University’s Catholic Campus 
Ministry)

A. 요즘우리시대를관통하는키워드중하나는 ‘먹는것’이아닐까싶습니다. 맛집문화를통해미식을즐기는
것이한창유행을하더니, 이제는먹방을통해과식을기꺼이즐겨보는문화도눈에띕니다. 세상이이토록먹을
것에열광하는중인데, 교회는반대로금식, 금육등을아직도가르치며먹을것을자제하라하고있죠. 시대에
뒤떨어지는걸까요?

아닙니다. 교회가금식과금육을강조하는이유를살펴보면이는충분히이해할수있는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의먹는문화는사실개인에초점이맞춰진 ‘개인’의즐거움입니다. 음식을줄이고다이어트에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개인의기쁨을위한개인적실천에국한되는문제일뿐입니다. 이는우리사회가음식을개인의
소비물이라는차원에서만바라보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음식을개인의차원에서만바라보지않습니다. 하느님과의관계, 나아가공동체와의관계안에서
바라보고자노력해왔습니다. 금식, 금육은그런시각안에서나온산물입니다. 그리스도교가등장하기이전의
종교나철학들은단식을개인의건강과복을희망하며실천하는극기로대해왔습니다. 하지만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통해우리가세상의제약에서벗어나게되었다는것을드러내는표지로, 또하느님나라가이세상에
오리라는희망을드러내는표지로단식을대했습니다. 이로써, 단식은하나의기도의형태로완성되었다는
평가를받기도했습니다.(가톨릭출판사 ‘4천년의기도, 단식’ 3장참조)

또한, 금육과금식은우리가음식이라는매개로연결되어있는공동체라는것을확인하는기회이기도했습니다. 
그래서교회는금식, 금육을오랫동안자선과연결시켜실천해왔습니다. 금식과금육을통해아낀돈은나자신이
아니라꼭이웃을위해베풀것을강조함으로써공동체성을확인해왔던것입니다. 이로써, 기도와자선과단식은
한범주로묶일수있게되었고, 지금도매년 5월 14일은기도와단식과자선실천의날로지정되어전통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음식에서발견되는공동체성은프란치스코교황님께서도환경의차원에서강조하고계십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참조). 개인의기쁨을위해소비되는육류등이공동의집인지구에미치는환경적영향은막대합니다. 
동일한영양소를생산하기위한효율성의측면에서고기는매우뒤떨어집니다. 토마토 1kg을만들기위해서는
214리터의물이필요한반면, 도축이후가공하는과정등을포함하여소고기 1kg을만드는데필요한물은
15,415리터라고합니다. 이미지구담수의 70%는농축산업에사용되고있지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창
81호참조). 그리하여찬미받으소서반포 5주년을맞아지난 2020년에주교회의에서발표한 ‘특별사목교서실천
지침’에서도육류중심의식생활습관을개선할것을권고하기도했습니다.

와. 서론이정말길었는데요. 금육과금식을개인적인극기의차원에서만보면서, ‘두발달린건먹어도
되겠지.’라고생각하는차원보다더넓게바라보자고권고드리고싶습니다. 정두발달린동물을금요일에먹어야
하는상황이라면참고하실수있도록 ‘한국천주교회의교회법보완규정’ 중금식, 금육에관련된내용을일부
전해드립니다. ‘연중금요일재는금육이나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지킬수있다.’는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금육을지키기어려운상황이됐다면참고할수있겠고, 다른방식으로금육을실천하신다고
하더라도 ‘재를지킴으로절약된몫은자선사업에사용하도록한다.’는공동체적인규정이덧붙어있음도함께
말씀드립니다.

출처: 교리톡톡신앙쑥쑥

Q. 금육때네발달린동물만안먹으면된다던데사실인가요?


